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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경총 보도자료                     2022. 7. 13.  (총9쪽)

『2022년 부산지역 하계휴가 실태조사』결과
          - 올해 부산지역 하계휴가 일수 평균 3.4일

          - 부산지역 53.6%의 기업이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

          - 69.9% 기업이 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

          - 부산지역 하계휴가 집중 시기는 8월초 (80.3%)

          - 경제 복합위기 2023년까지 지속 전망 (71.4%)

          - 올해 경영실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예상 (41.8%)

■ 올해 부산지역 하계휴가 일수 평균 3.4일

부산경영자총협회(회장 심상균)가 부산지역 주요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「2022

년 부산지역 하계휴가 실태조사」를 실시한 결과, 올해 부산지역 하계휴가 일수는 

평균 3.4일로 조사되었다.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.8일, 중소기업이 3.4일로 조

사됨. 산업별로는 제조업 3.5일, 비제조업 3.4일로 조사되었다.

올해 하계휴가 일수는 ‘3일’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8.8%로 가장 많았고, ‘5일’

20.9%, ‘2일 이하’ 18.6%, ‘4일’ 9.3%, '6일 이상‘ 2.3%로 조사되었다.

■ 부산지역 53.6%의 기업이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

하계휴가 실시 기업 중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인 기업은 53.6%로 조사되었다.

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78.6%, 중소기업 48.6%가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예정으

로 응답하였고, 산업별로는 제조업 52.2%, 비제조업 58.8%로 조사되었다.

[ 그림 ]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 비율

   부산시 동구 조방로 14 (범일동) 동일타워 11층  T.051-647-0441
   (양정사무소)부산진구 중앙대로 900 양정타임스퀘어 12층 T.051-647-04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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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계휴가비 지급 형태는 ‘단체협약·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’하는 기

업이 53.2%, ‘사업주 재량에 따라 별도 휴가비 지급’ 기업이 46.8%로 조사되었다.

■ 69.9% 기업이 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

응답 기업의 69.9%가 ‘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계획’이라고 조사되

었다.

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시는 주된 이유로는 ‘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

기 위해’라는 응답이 43.1%로 가장 많았고, ‘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절감 차원에서’

36.2%, ‘최근 경영여건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제도 시행’ 20.7%로 나타났다.

[ 그림 ]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이유

■ 부산지역 하계휴가 집중 시기는 8월초 (80.3%)

기업들은 전통적인 하계휴가 기간인 7월말~8월초에 하계휴가를 집중적으로 실시

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. 8월 초순이 80.3%로 가장 많았고, 7월 하순이 12.1%로 

나타났다.

하계휴가 부여 방식은 ‘단기간(약 1주일)에 집중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휴가를 

부여’하는 기업이 67.8%, ‘상대적으로 넓은 기간(1~2개월) 동안 골고루 휴가를 부

여’하는 기업이 26.4%, ‘2주일 정도에 걸쳐 교대로 휴가를 부여’하는 기업이 5.8%

로 조사되었다.

■ 경제 복합위기 2023년까지 지속 전망 (71.4%)

   올해 경영실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예상 (41.8%)

응답 기업의 71.4%는 최근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물가·고환율·고금리 등 경제 

복합위기가 ‘2023년’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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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복합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‘2023년 하

반기’(40.6%)까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, ‘2023년 상반기’(30.8%), ‘2024년 하반

기’(13.2%), ‘2024년 상반기’(8.8%), ‘2022년 하반기’(6.6%) 순으로 집계되었다.

[ 그림 ] 경제 복합위기 지속 전망 시점

지난해에 비해 2022년 연간 경영실적(영업이익) 예상을 묻는 설문에서 ‘비슷한 

수준’(41.8%)으로 예상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, ‘매우 개선될 것’ 4.4%, ‘다소 개선

될 것’ 25.3%, ‘다소 악화될 것’ 24.2%, ‘매우 악화될 것’ 4.4%로 응답하였다.

※ 첨부 :『2022년 부산지역 하계휴가 실태조사』결과 (6쪽)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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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2022년 부산지역 하계휴가 실태조사』결과

1 올해 부산지역 하계휴가 일수 평균 3.4일

 부산경영자총협회(회장 심상균)가 부산지역 주요기업 166개사를 대상

으로「2022년 부산지역 하계휴가 실태조사」를 실시한 결과, 올해 부

산지역 하계휴가 일수는 평균 3.4일로 조사됨.

 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.8일, 중소기업이 3.4일로 조사됨. 산업별

로는 제조업 3.5일, 비제조업 3.4일로 조사됨.

< 표 1 > 하계휴가 일수  (단위 : 일)

구분 전체
규 모 별 산 업 별

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비제조업

2022년 3.4 3.8 3.4 3.5 3.4

2021년 3.5 3.7 3.4 3.6 3.3

   올해 하계휴가 일수는 ‘3일’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8.8%로 가장 많았

고, ‘5일’ 20.9%, ‘2일 이하’ 18.6%, ‘4일’ 9.3%, '6일 이상‘ 2.3%로 

조사됨.

[ 그림 1 ] 하계휴가 일수 분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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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부산지역 53.6%의 기업이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

 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 중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인 기업은 53.6%

로 조사됨.

 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78.6%, 중소기업 48.6%가 하계휴가비를 지

급할 예정으로 응답하였고, 산업별로는 제조업 52.2%, 비제조업 

58.8%로 조사됨.

[ 그림 2 ]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 비율

   하계휴가비 지급 형태는 ‘단체협약·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

급’하는 기업이 53.2%, ‘사업주 재량에 따라 별도 휴가비 지급’ 기업

이 46.8%로 조사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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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69.9% 기업이 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

  응답 기업의 69.9%가 ‘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계획’이

라고 조사됨.

    *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: (근로기준법 제61조)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

장하기 위한 제도.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

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, 이러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

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

보상의무를 면제(고용노동부)

 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시는 주된 이유로는 ‘근로자의 휴식권

을 보장하기 위해’라는 응답이 43.1%로 가장 많았고, ‘연차휴가 수당 

등 비용절감 차원에서’ 36.2%, ‘최근 경영여건과 무관하게 관행적으

로 제도 시행’ 20.7%로 나타남.

[ 그림 3 ]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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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부산지역 하계휴가 집중 시기는 8월초 (80.3%)

  부산지역 기업들은 전통적인 하계휴가 기간인 7월말~8월초에 하계휴

가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됨.

   8월 초순이 80.3%로 가장 많았고, 7월 하순이 12.1%로 나타남.

[ 그림 4 ] 하계휴가 실시 시기 

   하계휴가 부여 방식은 ‘단기간(약 1주일)에 집중적으로 모든 근로자에

게 휴가를 부여’하는 기업이 67.8%, ‘상대적으로 넓은 기간(1~2개월) 

동안 골고루 휴가를 부여’하는 기업이 26.4%, ‘2주일 정도에 걸쳐 교

대로 휴가를 부여’하는 기업이 5.8%로 조사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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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경제 복합위기 2023년까지 지속 전망 (71.4%),

올해 경영실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예상 (41.8%)

  응답 기업의 71.4%는 최근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물가·고환율·고금리 

등 경제 복합위기가 ‘2023년’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.

   경제 복합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

‘2023년 하반기’(40.6%)까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, ‘2023년 상

반기’(30.8%), ‘2024년 하반기’(13.2%), ‘2024년 상반기’(8.8%), 

‘2022년 하반기’(6.6%) 순으로 집계됨.

[ 그림 5 ] 경제 복합위기 지속 전망 시점

   지난해에 비해 2022년 연간 경영실적(영업이익) 예상을 묻는 설문에

서 ‘비슷한 수준’(41.8%)으로 예상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, ‘매우 개선

될 것’ 4.4%, ‘다소 개선될 것’ 25.3%, ‘다소 악화될 것’ 24.2%, ‘매

우 악화될 것’ 4.4%로 응답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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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사 개 요
  

1. 조사목적

본 조사는 부산지역 기업의 하계휴가 기간, 휴가비 지급 여부 등을 파악하여 

기업의 하계휴가 관리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조사범위 및 대상

부산지역 주요기업 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.

4. 조사기간

조사기간 : 2022년 6월 27일 ∼ 7월 1일 

5. 조사방법

설문작성을 통한 자계식 조사와 전화를 통한 타계식 조사를 병행하였다.

6. 조사내용

(1) 하계휴가 일수 및 실시 기간

(2) 하계휴가비 지급 계획

(3) 경제 복합위기 지속 전망 시점

(4) 연간 경영실적 전망

(5)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영향에 대한 평가

(6)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

7. 설문회수현황

(단위 : 개)

전     체 166

규모별
대기업 30

중소기업 136

산업별
제조업 115

비제조업 51


